
정신이탕진되도록혼힘을다해소를얻었지
만/ 완강하고힘이장사라다루기어렵다
때로는가까스로고원(高原)에오르고/ 혹은뭉

게구름(煙雲) 깊은곳에빠지기도한다. 
-제4 ‘득우(得牛)’, 마침내 소를 붙잡다

동자는 미처 날뛰는 소를 잡기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자칫 소의 힘에 질질 끌려가겠군요. 검은

소를 잡아 길들이기는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군

요. 아직 부단한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한 단계입

니다. 곽암선사의〈십우도송〉의제4단계는‘득우

(마침내 소를 붙잡다)’입니다. 이는 보명선사의

〈목우십송〉의‘초조(初調, 길들기 시작하다)’의

단계와유사합니다. 

“나에게 고삐가 있어 곧장 코를 뚫었고/ 한번

돌아 달아나면 아프게 채찍을 더 하네/ 이전의 졸

렬한 습성 고르고 제재키 어려워/ 오히려 목동은

힘을 다해 이끄누나”라는 내용입니다. 마침내 소

를 확실하게 붙잡는 장면을 소의 코에 고삐를 꿰

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제

어되지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내 안의‘소’를 길들여야 하

는 것일까요?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소’로 착각하고 있는 한, 진정한 평화는 없습니

다. 〈십우도〉에 등장하는 소는 무명으로서의

‘나’, 즉 존재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존재하

기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간단한 결론이 나옵니

다. 그런데 불교에서는‘나는 없다’라는 무아(無

我)의진리를말합니다. 

존재를‘나’라고 철석같이 믿고 평생을 달려왔

는데, 그게 아니라니!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입니

다. 이 몸과 감각, 그리고 생각이‘나’가 아니라

면, 과연 무엇이‘나’일까요. 사실‘나’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실체가 없는 것이겠지요. 그러면,

십우도가 제시하는‘나’라는 존재에서‘깨어나는

과정’을따라가봅시다.   

업에 휘둘릴 건가, 지혜를 밝힐 건가

곽암선사의서문에는“오랫동안야외에파묻혀

있던 그 소와 오늘에야 만난다. 수승한 경치에 마

음 뺏겨 뒤쫓기 어렵고, 소도 무성한 초원이 그리

워 견디기 어렵다. 완강한 마음이 매우 세고 야성

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다. 유순함을 얻고 싶다

면, 반드시채찍으로다스려라”라고합니다. 

세세생생 쌓아온 번뇌 업장(業障)은 쉽게 다스

려지지 않습니다. 또 현생에서 더욱 강화시켰으

니 습관의 힘이 보통 강한 게 아니군요. 그래서

‘고원(高原)’의 높은 경지에 오르기도 했다가 다

시 한치 앞도 안 보이는‘연운(煙雲)’속에서 떨

어져 헤어날 줄 모릅니다. 조금만 방심해도 이미

몸과 마음에 배어있는 습관은 바로 나를 무너뜨

립니다. 습관적반복으로길이아주잘닦여있어,

조그마한 자극에도 바로 그 길로 직행합니다. 이

것을 업의 힘‘업력(業力)’이라 합니다. 업력이

치성할수록고통은배가됩니다. 

업력에휘둘려평생을살것인가, 아

니면, 깨달음과 계합하여 자유를

얻을 것인가. 깨달음과 계합하

지 못하고 검은 소(무명)로

분리되어 있는 한 영겁의

윤회를 면치 못한다는

군요. 인간의 고통은

‘근원적 분리’에서

비롯된다고 합니

다. 아담과 이브

도 낙원에서, 분

별심을 일으키

자마자, 바로

추방되었습니

다. ‘고(苦)’는

범어로 두카

(duh-ka)인데,

이러한 불완전

함에서 오는 고

통은‘근원적 분

리’에서 비롯됩니

다. 본래 하나였던

것이, 무명으로 인해

‘나’라는 이원적 관점

을 갖게 됩니다. 이원적

분리의 간극이 크면 클수

록 고통의 강도는 심해집니

다. 무명과 업력에 의해 분리되

어 날뛰던 것(소)이 자각의 힘으로

드디어회광반조합니다. 

소의 고삐를 틀어잡는 것은‘반야지혜(동

자)’입니다. 반야지혜는다시근본자리와계합하

도록 소를 이끕니다. 십우도에 묘사된 소의 모습

을보면, 초반부에는온통검은색의몸을하고있

다가 중반부터 소가 점점 하얗게 변합니다. 그러

다가 마지막 업장까지 다 털어버렸을 때는 소의

꼬리까지 말끔히 하얘집니다. 검은 소가 하얀 소

로 변해가는 것은 번뇌업장이 소멸되고 있는 모

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행 단계의 절정

에 이르러서는 서는 소와 동자가 모두 사라지고

덩그마니일원상(一圓相)만남게됩니다.

검은 소는 무명을 바탕으로 미쳐 날뛰는 오온

(五蘊)입니다. 무명을‘어리석음(癡)’이라고 번

역하기도 합니다. 많은 어리석음 중에서도 가장

큰 어리석음이‘나’라는 착각입니다. 진리의 세

계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홀연히 일어난 것

을 분별하여 스스로‘나’라고 여기는 원초적 미

혹입니다. 미혹이란“무엇에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함”을말합니다. 

지혜를 접하지 못하는 한, 우리는 평생을 그리

고 세세생생을 이‘나’라는 것에 홀려 갈팡질팡

하며 지낼 수밖에 없답니다. 진여를 보지 못하고

‘내가 있다’고 착각을 일으키는 것을 근본무명

(根本無明)이라고 합니다.

‘나’라는

미혹 속에는

근본 4번뇌가 있는데, 이는 아치(我癡)·아견(我

見)·아만(我慢)·아애(我愛)입니다. 이 네 가지

중에서도 아치(내가 있다고 착각하는 어리석음)

이가장먼저입니다. 유식(唯識) 사상에서는자아

의식과 관련한 이것을‘말라식’이라고 하고, 이

를‘말라식의 4번뇌’로꼽고있습니다. 

‘나’라는 아상의 실체

말라식이란 자기로서 의식하는‘자의식의 근

원’을 말합니다. 표층에 떠오르지 않는 마음으로

자나 깨나 항상 활동합니다. 아라한과를 증득해

야비로소소멸한다고하는군요. 

요코야마 코이치의〈유식이란 무엇인가〉에 나

타난 정의를 요약하자면, 말라식의 실체는 아뢰

야식의 견분(見分)을 자기라고 착각하는 것이라

고 합니다. 말라식은 유신견(有身見, 살가야견)이

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라식

(제7식)의 나’와‘의식(제6식)의 나’는 어떻게 다

를까요? ‘말라식의 나’는‘①임운(任運 자연스럽

게 작용함) ②일류(一流 항상 똑같은 존재방식

임) ③항상속(恒相續 항상 계속 작용함)’으

로나타납니다. 

하지만‘의식의 나’는‘①

의식적 작용 ②나라고

생각하기도 내 것

이라고 생각하

기도 하여 그때그때 다르다 ③항상 그렇게 생각

하지 않는다’라는 성질을 갖습니다. 여기서 임운

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무의식적 무의도적

생득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의식

적으로 컨트롤이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의식

넘어 무의식까지 볼 수 있어야 성공했다고 할 수

있겠군요. 수행이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네요.

임운하는 말라식을 관조하면 평등성지(平等性

智)가 됩니다. 항상 내부로 향해‘나’라고 집착

하는 말라식이 밖을 향하여 일체가 평등함을 관

(觀)하여야만 진정한 자타불이(自他不二)가 가

능합니다. 미세하지만 집요한 이 말라식을 소멸

시켜 평등성지를 얻지 않는 한 무루선(無漏善)은

없습니다. 

무명을 원인으로하여 갈애가 생기고(無明因
愛), 갈애를원인으로하여업(業, 즉오염된업)이
생기고(愛因 業), 업(오염된업)을원인으로하여
(갖가지로오염된번뇌·삼계의색경에속박된) 안
식(眼)이생긴다(業因 眼). 이식(耳)·비식(鼻)·
설식(舌)·신식(身)·의식(意)도또한이와같다. 
- 〈잡아합경〉제13권 제334경‘유인유연유박법

경(有因有緣有縛法經)’

12연기의 가장 밑바탕에는 무명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온갖 잡염과 번뇌가 따라 붙어 허망한

세상이 만들어 집니다. 나만의 세상이 만들어집

니다. 

미국의 유명한 영성지도자 아디야 샨티의 저서

〈깨어남에서 깨달음까지〉의 영문 원제는〈The

end of your world〉입니다. 내가스토리로만들어

놓은나의인생과그것의윤회의종말이라는뜻입

니다. 태초의나의시작인무명을바탕으로행(行)

이 일어나고, 따라서 식(識)·명(名)·색(色·)6

입(六入)·촉(觸)·수(受)·애(愛)·취(取)·유

(有)·생(生)·노사(老死)가진행됩니다. 

〈아비달마법온족론〉‘연기품(緣起品)’에는“어

떤 것을 무명을 반연하여 행이 생긴다(無明緣行)

고 하는가? 세존께서는‘무명을 인(因)으로 하고

무명을 연(緣)으로 하기 때문에 탐냄(貪)·성냄

(瞋)·어리석음(癡)이일어난다’고하셨다. 이탐

냄·성냄·어리석음의 성품을 바로 무명연행(無

明緣行)이라고 한다. 삿된 소견·삿된 생각·삿

된 말·삿된 행위·삿된 생활·삿된 노력·삿된

기억·삿된 선정을‘무명을 반연하여 행이 생긴

다(無明緣行)’고 한다”고 합니다. 무명의 마음이

인연하고 속박하여 만들어낸 세상은, 지혜의 마

음을 밝히지 않는 한, 바로 진짜라고 착각하기 십

상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만들어 놓고 다시 그

것을 보는 양자가 모두 무명을 바탕으로 하기 때

문입니다.  

“채찍과고삐를쉼없이사용해곁에서여의지
말라/ 그대가한걸음씩티끌속세로들어감이두
렵다/ 그러나끌어내길들이니순화되어/채찍과고
삐쓰지않더라도스스로사람을따르네”

-제5 ‘목우(牧牛) 소를 길들이다’

곽암선사 십우도송 서문에는“생각(前思)이 조

금이라도 일어나면 뒤에 상념(想念)이 따르니, 깨

달음(覺)으로 말미암아 진실함(眞)을 이루고, 미

혹(迷)됨으로서 망상(妄)이 된다. 경계(境)로 말

미암아 있음(有)이 아니니, 다만 자심(自心)에서

일어남(生)을본다. 고삐를굳세게끌어당기고헤

아리지 마라”라고 합니다. 이제 오온이 어떻게 연

쇄적으로 작용하여 덩어리 망상으로 떠오르는 지

를 보게 됩니다. 이제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

짜인지구별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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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대로살것인가, 지혜롭게살것인가

십우도의검은소는無明의나

습관길들여져업장속에살아

소이끄는동자, 반야지혜상징

업력과지혜맞대결비유한도상

중앙승가대교수·불교문화재학

강소연교수의

불화속스토리텔링

소와 목동 이야기 中5

◀‘득우(得牛
마침내 소를 붙잡

다)’장면, 곽암선사십
우도송, 오산(五山)판본.

부처님의 일불 제자로서 대승과 소승(트라와다) 불교가 하나가 되어 오늘의 불교 현실을 바라보며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고 있지만 언제나 한구석에서
안주하는 일부 지도자들로부터 탈피하여 지구촌 구석구석 중생들과 호흡을 같이 하고자 하는 세계 지도자들이 분연히 일어나 이제 불교의 새로운 역사의 해가 어둠을 뚫고 솟
아올랐습니다. 한국이아닌외국에서법왕청중앙정부의관리, 운영, 조직에착수하였으며미얀마에법왕궁을두고한국에사무국을설치하도록합의하였으며 왕궁중앙정부
설립 또한 불교수호협회 관리하에 불교수호협회 회장께서 준비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기적 같은 환희심이 가득한 놀라운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이루시는 경이
로운기적을봅니다.  모든준비는미얀마종교성의후원과불교수호협회에서준비하고있습니다.

■일 시 : 2017년 10월 12일 미얀마 까바에 동굴사원(6차 결집 장소)
■한국에서는 10월 11일 출발합니다.

■행사 및 성지순례 220만원

■자세한 일정은 문의하시면 성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참석 신청 일시 : 2017년 8월 15일까지

03158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68 (청진동6번지 신영빌딩3층)  세계불교 법왕청 사무국 / 문의처 011-229-6061.  010-7487-7090.  010-4467-9600    

참가국가

한국,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스리랑카, 일본, 대만, 중국, 몽골

■주최 : 사단법인세계불교 법왕청 ■주관 : 미얀마 세계불교수호협회

■후원 : 미얀마 연방정부 종교성, 미얀마 연방승가회

세계불교지도자경전6차결집장소에다시금집결하다

2600년의염원이드디어성취되다

세계불교법왕청과세계불교도들의법왕이신우꾸마라사야도를중심으로세계가하나가되는
불교지도자정상회의에불교지도자이신법하를초청하였습니다

불교국각나라승왕및연방승가회회장,세계불교지도자총결집정상회의


